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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조합원의 생존권적 열망, 임금인상·성과배분 수용하라”

 월정액 16만4천원 인상! 영업이익 10% 성과배분!

 ‘21년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조합원 
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조합원 77% 
가 임금인상이 중요하다고 답했다.  
조합원 45%는 성과배분을 동종업계와 
유사하게 해야한다고 했다. 
최장복 위원장은 단체교섭 제1차 본회
의에서 “올해는 14대 집행부 첫 단체
교섭인만큼 조합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
것에 초점을 맞추자”고 강조한 바 있
다. 합당한 임금인상과 정당한 성과배
분은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할 수 있
는 사안이 아니다. 그런데 사측은 23차례 교섭회의를 하는 동안 어떠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
고 ‘계속 검토중’이란 말만 반복했다. “임금분야 요구안은 모두 4,500억원이 소요되는데 코로나19
상황과 대선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미래사업 신규투자여력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”면서“지난
해 영업이익 성과는 났지만 1년살이 시스템으로 경영관리를 할 수는 없다”는 망언까지 쏟아냈다.
 
말로만 주인정신, 일방적인 고통분담 단호히 거부한다!

임금인상과 공정한 보상이 인재확보와 성장의 동력이다!

KT는 재계 13~14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만 중요한 임금수준은 거의 하위권이다. 십수 년째 
임금 인상률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다. 그런데 사측은 한마디로 “향후 10년을 
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요구 수용하기 어렵다”면서 ‘고통분담’을 또 들고 
나왔다. 그런데 주주에게는 당기순익의 50%를 배당하고 임원에게는 전년 실적에 따른 장기성과
급을 지급했다.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? 말로는 주인정신을 강조하면서 이율배반적 행태
를 계속 한다면 조합원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. 조합원의 생존권적 요구이자 100년 기업의 미
래 인재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임금인상과 성과배분을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. 

     [제 3 호]
2021년 9월 2일(목)


